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7.8.(화)

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1일로 사실상 연장
- 미 정부, 한국에 대한 관세(25%) 유지하는 관세 서한 공개 - 

- 새로운 유예 시한(8.1) 전 관세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협상에 박차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화)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
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
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제1차관 주재로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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